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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우리나라 해양관광객 1인당 평균 26만 5천원 지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가명정보 빅데이터 결합방식을 통해 

처음으로 연안·어촌관광 실제 소비행태 분석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종덕)은 NICE지니데이타와 전국 연안지역 489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가명 처리된 이동통신 데이터(LG유플러스)와 신용카드 

소비데이터(NH농협은행)를 결합해 우리나라 연안·어촌관광의 실제 소비행태를 

최초로 분석했다.

  

KMI 최일선 박사(지역경제·관광문화연구실장) 연구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우리나라 해양관광객은 1인당 평균 265,464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가족형 관광이 많은 50대(305,931원)와 40대(289,182원)의 지출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연안·어촌을 방문한 관광객은 극성수기인 

8월(10.5%)에 가장 많았고, 10월(5.6%)에 가장 적었다.

지역별 해양관광객 수는 부산이 15%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제주(13.2%), 

강원(12.7%), 전남(12.5%), 충남(11.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울산(2.4%), 

전북(4.2%), 경기(5.0%)의 관광객 수는 적은 편이었는데, 상위 5개 지역과 큰 

격차를 보였다. 해양관광객 1인당 연간 평균 지출액은 제주가 241,726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전남(198,759원), 경기(190,493원), 경남(173,10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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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172,100원)  순이었다.

여름 휴가철 해양관광객 수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7~8월 성수기 동안 

강원과 경북의 관광객 증가율이 각각 65.4%, 33.1%에 달해 전국 평균 22.5%를 

크게 웃돌아, 동해안의 여름 휴가철 관광객 증가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제주는 3.6%에 그쳐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꾸준히 방문하고 있었다. 

연령대별로 관광객 증가율 평균이 20대 미만은 41.6%, 20대는 34.5%를 기록해 

여름 휴가철 젊은 층의 해양관광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해양관광객들은 장거리보다 가까운 지역을 찾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경기도민의 

전국 연안·어촌 방문 비율이 높았고, 서울시민은 성수기나 비수기 관계없이 인천, 

강원, 경기 등 인근 지역을 가장 많이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연안·어촌지역 휴가철(7~8월) 관광객 증가율 분석

자료: NICE지니데이타(주) 참고하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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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광객들의 지출 패턴을 살펴보면, 한식 업종에 가장 많은 소비가 이루어졌다. 

특히 강원은 일식/횟집 매출이 전체 업종 중 2위를 기록하며, 관광객들의 수산물 

소비가 많은 지역으로 꼽혔다. 한편 당일관광객의 연간 평균적으로 2.6시간, 7.5회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평균 3.7시간으로 체류시간이 가장 길었고 

부산(3.1시간), 강원(2.72시간)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전북의 체류시간은 1.9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숙박관광객의 경우 1년간 평균 3회 숙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출액 면에서는 숙박여행객의 높은 지출이 두드러졌는데, 숙박여행객은 평균 

120,645원으로 당일여행객 1인당 평균 40,284원과 비교해 약 3배 차이가 났다.

  <그림> 지역별 매출 상위 업종(상위 1~3순위)

자료: NICE지니데이타(주) 참고하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 4 -

행정동을 기준으로 연안·어촌지역을 어촌형과 도시형으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대부분 도시 방문 비중이 높았지만, 여름 휴가철에는 어촌을 찾는 발길이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연안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의 52.2%가 

도시지역을 찾은 반면, 어촌은 47.8%에 그쳤다. 하지만 여름 휴가철에는 어촌 

관광객 증가율(26.0%)이 도시(24.0%)를 앞섰다.

해양관광객의 방문행태의 경우, 당일여행객은 도시에 더 자주 방문하지만, 어촌에 

더 오래 체류하는 경향이 있었다(도시 6.95회 : 어촌 5.74회 / 도시 2.13시간 : 어촌 

2.37시간). 한편 숙박여행객은 어촌에서 연평균 3회, 도시에서 2회 정도 숙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 방문객들은 당일보다 숙박여행을 선호하고, 당일여행에서도 

더 오래 머무르는 셈이다. 평균 결제금액 면에서는 당일여행객이 도시에서 평균 

40,273원을 사용하면서 어촌(39,687원)보다 약간 더 많이 소비했지만, 숙박여행객은 

어촌에서 평균 106,206원을 사용하면서 도시(103,508원)보다 약간 더 많이 소비한 

것으로 분석됐다.

KMI 김종덕 원장은 “가명정보 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라며 “추후 

외국인 해양관광객 소비행태 분석 등 다각도로 연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관련 기초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할 수 있는 해양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할 계획이다”고 

하면서, “이번 분석 결과가 빅데이터 기반의 해양관광산업 육성 전략과 해양수산 

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상기 보도자료 관련 더욱 자세한 내용 및 취재지원 필요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김예림 연구원(051-797-4797) <.yelimkim@kmi.re.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